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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요지】 

 

 19 세기 후반 동아시아에서는 영어 신문과 중국어 신문, 일본어 신문에 의해 국경과 언어를 

넘어서는 보도와 언론의 유통이 생성되었다. 발표자는 이를 동아시아의 공공권( 公 共 圏 )의 

탄생으로서 파악하려고 한다. 

 동아시아는 세계시장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개항지 사이의 무역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의 

지역으로써 기능하기 시작했다. 개항지에서 주도적인 입장에 있었던 영국은 각지에 영어 신문을 

전파했는데, 이러한 영어 신문들이 상호간에 기사를 참조하거나 옮겨 실으면서 국경을 넘는 

언론권을 형성했다. 

 영어 신문의 활동이 촉매제가 되어 중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중국어 신문과 일본어 신문이 

탄생했다. 이러한 신문들과 각지의 영어 신문 간에는 번역과 전재(転載)를 통해 기사가 유통되었고, 

중국 측도 영어 신문을 통해 일본어 신문의 논조를 알게 되었다. 또한 일본 측에서는 중국 고전에 

대한 교양을 바탕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중국어 신문이 그대로 읽혔다. 

 이러한 보도와 언론의 유통은 1870 년대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자주 있었던 국제분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메이지유신 후 일본이 대만이나 유구( 沖縄 ), 조선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하는 

가운데, 영어 신문과 중국어 신문, 일본어 신문 사이에서는 서로간의 보도나 언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공통의 관심거리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이나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본 

발표는 대만출병이나 유구처분을 구체적인 예로 이러한 동아시아 공공권의 탄생에 대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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